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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연

<Flying Copper> 2003

얼굴 없는 화가로 활동하는 그라피티아티스트 뱅크시. 국내 
최대 규모의 뱅크시 개인전 <리얼 뱅크시>(5. 10~10. 20)가 
그라운드서울에서 열렸다. 앞으로는 청계천, 뒤로는 북촌을 끼고 
인사동에 자리한 그라운드서울은 이름처럼 서울의 예술 한마당을 
자처한다. 이번 전시는 윤재갑 관장을 필두로 아라아트센터가 
그라운드서울로 탈바꿈한 뒤 열린 개관전이다. 윤재갑은 
대안공간루프 디렉터, 아라리오갤러리 총괄디렉터, 부산비엔날레 
전시감독, 상하이 하우아트뮤지엄 관장 등으로 활동했다. 
대안공간부터 갤러리, 비엔날레, 미술관까지 전방위에서 쌓은 
폭넓은 경험은 곧 그라운드서울의 비전이 되었다.
지하 4층과 지상 5층, 총 9개 층으로 나뉜 그라운드서울은 
연면적만 1,500평에 달한다. 전시장의 평균 높이는 3.5m, 최대로 
높은 공간은 무려 14m다. 여러모로 실험적이고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소화하기 적합한 공간이다. 그러나 동시에 과도한 규모로 
동선이 복잡해져 몰입감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관장은 이러한 
문제를 공간 성격의 분리로 해결했다. 자연 채광이 비추는 지하 
4개 층은 기획전으로, 지상 3~5층은 작품을 파는 갤러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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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결정은 관장 혼자만의 독단이 
아니다. 그라운드서울의 모체는 ‘아튠즈’로, 투명성과 개방성을 
지향하며 윤재갑이 미술계 인사들과 설립한 아트컴퍼니다. 
아튠즈는 그라운드서울 건물을 5년간 임대해 기획전과 작품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꾸렸다.

<Monkey Queen> 2003

처음은 ‘진짜’ 뱅크시와 함께

그라운드서울의 개관전으로 뱅크시를 결정한 것도 이러한 맥락과 
닿아있다. ‘소유’를 강조하는 글로벌 자본주의 시대에 뱅크시는 
‘공유’를 외치기 때문이다. 열린 공간을 지향하는 그라운드서울과 
거리에서 대중과 함께하는 뱅크시의 만남. 아튠즈의 섬세하고도 
전략적인 판단이다. 무엇보다 <리얼 뱅크시>는 이름에 걸맞게 
뱅크시의 공식 작품 보증 기관 ‘페스트 컨트롤’이 인증한 작품 
29점을 포함한다. 그라피티아트 특성상 관람객은 사진만으로 
현장감을 느끼기 어려운데, 아튠즈는 이를 아카이브 영상으로 
보완했다.
전시는 지하 4층부터 계단을 따라 한 층씩 올라오는 구조로 
구성됐다. 먼저 지하 4층은 뱅크시 등장을 전후로 영국 
그라피티아트의 역사를 개괄한다. 본격적인 전시는 1전시실 ‘진짜 
뱅크시는 어디에?’로 시작한다. 전쟁, 난민,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담은 작품을 모았다. 2전시실 ‘풍선과 소녀’는 2019년 
소더비 경매장에서 생긴 에피소드에 착안했다. 당시 뱅크시는 
자신의 작품이 낙찰되자 액자에 미리 설치해 둔 파쇄기로 그림을 
훼손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마지막 3전시실 ‘진짜 뱅크시. 
진짜 나.’는 거리로 나와 대중을 설득하고 기득권층에 저항했던 
뱅크시의 활동을 영상으로 소개한다. 현재 그라운드서울은 갤러리 
첫 전시 <Move, Sound, Image>를 준비하고 있다. 이제 막 
피어오르는 작은 불씨가 거대한 불꽃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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